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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무당은만들어진다. 목사, 승려, 신부가만들어지듯무당역시하늘에서뚝떨어

지는존재가아니다. 그러나무당은앞서말한세부류의전문종교인, 사제들과는

다르게 감지되곤 한다. 앞선 세 종교(개신교, 불교, 가톨릭)가 제도종교의 지위를

점하고있는것에비해, 무속은제도화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이다르게감지되는

이유중하나가될수있겠다. 이들제도종교에서전문종교인들은신학대학, 승가대

학과같은양성기관을통해일정수준의교육과시험을거쳐길러지고, 이들의입문

과양성과정은비교적명징하게포착된다. 무당이유별나게감지되는또다른이유

* 이 논문은 종교학과 학부 졸업 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글입니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학부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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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나는신내림또는신들림이라불리는현상이무당을무당답도록만드는 ‘무당

의이미지’로각인되어있기때문이다.1) 용어자체서부터느껴지듯신내림현상은

특별한사람만이하늘에의해간택되어무당이되는것으로생각되게만들고, 이로

써 무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처럼 여기게 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내림 또는 신들림이 무당이 되는 데에 필요조건인 것만은 아니었다.

무당은비단신들린무당만을의미하지않았다. 우리나라의무당은신내림을받은

신들린무당(강신무)과집안대대로내려오는세습무두종류로나뉘었다.2) 세습무

는 신내림 현상 없이도 무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에 따라 마을

대소사에관여하며, 이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굿이나치성의례에능한세습무가

1) 무당을무당답도록만드는정체성이란무당의이미지와떼어진채로설명될수없다. 정체성
과이미지에관한연구는사회학자쿨리와미드에의해이뤄졌다.쿨리는자아개념자체가
이미지효과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을 ‘거울자아(looking-glass self)'개념으로이론화
했고, 개인의주체성자체가그를둘러싼집단으로부터주어지는이미지에기반하고있음
을밝히고있다. Charles Horton Cooley,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2), 179-189. 미드는여기서더나아가타자에대한
이미지가특정주체에게주어지거나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자아이미지의형성과뗄
수없이연결되어있음을밝히고있다. 조지허버트미드, 정신자아사회, 나은영옮김,
(서울: 한길사, 2010), 162. 그리고이러한이미지가결국대상과실재를구성한다는구성주
의적이론은버거와루크만의 실재의사회적구성을통해뒷받침된다. 피터 L. 버거
· 토마스 루크만, 실재의 사회적 구성, 하홍규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3).

2) 강신무와세습무의구분은엄밀히이뤄지지않기도한다. 성무과정과굿을하는방식에서
차이가있긴하지만, 강신이가족안에서세습되기도하고, 세습무중에서도강신을경험한
이가있다. 서영대외 4명, 무속, 신과인간을잇다 (국사편찬위원회, 2011), 171-177.
구분이엄밀히이뤄지지않을뿐더러김동규는강신무와세습무구분은 “무속의현실을
왜곡하고, 다양성을담지못하는원형론적패러다임”이라는문제를지적하기도한다. 김동규,
｢강신무ㆍ세습무유형론에대한일고찰: 강신체험및강신무의세습성주장에대한상징론적
이해｣, 한국무속학 8 (한국무속학회, 2004), 56-57. 이용범역시강신무, 세습무개념이
“전통적으로통용되던개념이아니”었고, 오히려 “20세기초근대학문의연구”에따른
개념이며, 이구분이무당들의 “아이덴티티를잘드러내지못”한다고주장한다. 이용범,｢강
신무ㆍ세습무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무속학7 (한국무속학회, 2003), 27-29.
강신무와세습무를구분하는것이학문적범주일뿐무속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는
공통적인문제지적에도불구하고, 본고가이범주를사용한이유는무당이미지를구성하는
데에세습무라는설명이어느정도수용될수있었던때가있었고, 어떤 “실재”든그것이
사회적으로구성된것이라는버거와루크만의논의에근거해세습무개념의존재자체가
세습무라는 대상을 상상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오늘날에는
세습무현상의소멸과함께세습무라는개념의상상조차불가해졌을뿐더러, 근대학문이라
는사회적구성을통해만들어졌던세습무개념은학문적범주안에서도지워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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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점을 봐주면서 초인간적 능력을 발휘하는 신들린 무당보다 더 ‘진짜’ 무당으로

취급되기도했다. 그러나강신무와세습무가혼재되던무당의양상은한국전쟁, 근

대화, 산업화, 도시화등굵직한시대흐름을거치며세습무의소멸로귀결됐다.3)

무당이만들어지는존재임을생각하기어려운이유에는세습무의소멸역시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같은상황들을고려해본다면오늘날신들린무당들은떡하니탄생했다고

보는편이더적절해보이지만, 그럼에도여전히무당은만들어지고있다. 다시한

번무당은만들어진다고말할수있는이유는비단신내림이라는입무(入巫)만이

무당의이미지를구성해내는유일한요소는아니기때문이다. 무당이미지를구성

하는또다른요소로서 ‘굿’이라는의례수행을떼어놓기어렵다. 무당의표면적인

이미지만을소비한다는점에서무당을납작하게바라보는것이긴하지만, 무당을

떠올릴때색동한복, 꽹과리, 칼춤, 작두등굿에수반되는여러이미지들을빼놓기

힘들다. 굿을수행하기위해서무당은각종무구를활용할줄알아야하고, 굿장단

에맞춰타령거리를소화해낼수있어야한다. 즉, 무당은굿하는법을배워익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당 역시 다른 제도종교의 전문 종교인과 같이 학습 과정을

거쳐만들어지는존재라는점을상기시킨다. 자고로 ‘진짜’ 무당이라면굿을할줄

알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은 무당에게 굿 하는 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무당이

만들어지도록 유발한다.

즉, “무당은 만들어진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무당이라는 타자에 대해 갖게

되는 ‘이미지’가무당을만들어나가는데중요한요소로작동한다. 그러나이러한

설명은 무당이 자기자신에 대해 스스로 갖게 되는 ‘이미지’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한계를지닌다. 그렇다면무당이만들어진다고말할때는사람들이무당에

대해어떤이미지를그리고있는지와함께무당스스로는이이미지에비추어자신

3) 황루시는 세습무 소멸의 이유를 한국전쟁,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에서 찾는다. 지역적
기반이탄탄했던세습무전통은한국전쟁통에흔들렸으며, 이북에서건너온무당들이
점을치거나굿을치르며지역기반의세습무자리를점차빼앗아갔다. 이후,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등을비롯한산업화, 도시화의촉진은마을굿과당골제를유명무실하게만들었
다. 이와 같은 근대화로 인해 부정적 시선과 사회적 인습이 무당들에게 씌워졌고, 이
과정을거치며세습무가소멸됐다고설명한다. 황루시, 우리무당이야기 (서울: 풀빛,
2000),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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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가함께고려되어야할테다. 두이미지가거울처럼서로

를비춰나가는것을포착할수있을때비로소만들어지는무당의모습역시포착될

수 있다.

2. 무속의 현재성

� 2.1.� 무속의 ‘속’�지향성:� 무와 속의 관계

무당은당대사람들에대해기민하게반응한다. 이는무속이 ‘무속’이기때문에

가지게되는어쩔수없는특성이기도하다. 어원적으로무속은무(巫)와 속(俗)의

결합으로만들어진용어이다. ‘무’가의미하는것이무당이라는것은명백해보인다.

그러나 ‘속’이무엇을의미하는지는쉽사리알아차리기어렵다. 좁은의미에서 ‘속’

이란특정시대의유행과습관을의미한다.4) 이때유행과습관을향유하고만드는

주체는바로사람들이다. 넓은의미에서 ‘속’ 개념은유행과습관뿐만아니라이를

구성해내는사람들까지를포함한다. 버거(2013)가주장하듯, “어떤대상과개념이든

그것은사람들의의미에의해서구성된것”이기에, 무속은자신의이름이주지하듯

그것을 구성해내는 사람들과 떨어져 생각될 수 없다.5) 무속은 한 축에는 무당을,

다른 한 축에는 당대, 유행, 습관 그리고 사람들을 포괄하는 ‘속’을 세워둠으로써

존립한다.

사람들이무속에대해품게되는이미지와의미에의해무속개념이구성되는것

이라고말할수있게된다면, 무속의한축이되는무당역시 ‘속’에의해만들어진다.

무속이속에기반하고, 무당역시이속에기반한다는생래적속성은무당이사람들

의인식에기민하게반응할수밖에없는이유를제공한다. 이런점때문에무속은

4) ‘풍속’에 대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5) ‘무속’의명명에관한논의는분분하다. ‘무속’과 ‘무교’의명명에관한문제를정리한연구로는
심형준의석사학위논문인 ｢종교개념의적용과해석에관한연구: ‘삼교’, 유교, 무속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2009), 94-123 에상세히기술되어있다. 본고에서는무속으
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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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변화와그로인한인식의변화에맞춰제모습을변용시키는데재주가있

다.6) 그렇다면 ‘속’에기반한무속이 “일상성”과 “현실지향성”을지니는것은어쩌

면너무당연한이야기일지도모르겠다.7) 근대화, 산업화에도불구하고무속이소

멸하지않고살아남을수있었던이유역시속의변화에맞춰무가자신의모습을

입체적으로변용시킬수있었기때문이다. 미신타파의대상으로낙인찍혀쪼그라

들것만같았던무속은전통문화와민족문화의원형이라는새로운활로를찾아내었

다. 더욱이근대화, 산업화의기저에자리한자본주의는복을구하고자하는사람들

의욕망에불을지폈고, 기복기능을지닌무속은사람들의욕망이실현될수있는지

없는지를 점쳐주며 존속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 유교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무속이살아남을수있었던것과얼마간궤를같이한다.8) 속과분리될수없다는

무속의생래적정체성은무의생존을속에맡겨두며제자신의활로를끊임없이

찾아내게 했다.

2.2.�무속의 변화 

오늘날속의변화에따른무속의변화는무속주체인무당의변화, 무속의례인

굿의변화,굿과무당을소환해내는사람들의변화, 무당이굿을펼치는장소를비롯

한환경의변화등이루말할것없이전방위적으로이뤄지고있다.9) ‘속’과발맞춰

6) 홍태한은사회문화의흐름에능동적으로반응하고적응하는무속의힘을 “무속의적응력”이
라고칭하고있다. 홍태한, ｢문화변동과무속의대응｣, 문화변동과한국민속학의대응과
역할 (서울: 민속원, 2011), 111-113.

7) 김동규는자신의석사학위논문에서실제단골들을조사함으로써신앙실천과정에서 “일상”
의 신앙실천을 통해 “일상성”을 도출해내고, 무속 신앙의 기복성과 현세주의를 통해
무속신앙의 “현실지향성”을이야기한다. 김동규, ｢무교의신앙실천과일상성｣ (서강대학
교 대학원, 2000), 21ff.

8) 최종성은 ｢조선조유교사회와무속국행의례연구｣에서조선시대유교가공식종교로의
역할을수행하며무속을비공식종교로분리, 배제하는과정속에서도무속은단지공식
영역에서분리됐을뿐민속종교로서대중의전통속에서소멸되지않고살아남았음을
밝히고있다. 최종성, ｢조선조유교사회와무속국행의례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2001)
이 ‘생존’이가능했던이유는무속의치병직능이라는기능적속성이무시될수없었던
당대의세속적요구, 즉현실적요구가있었기때문이다. 말인즉슨, 근대화, 산업화에도
불구하고무속이생존해내는것은속(俗)이여전히무속을기복의기능이든, 종교의기능이
든, 문화의 기능이든 소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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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무속의현실에대해서는무속의전통과원형이변질되었다는진단과함께

무속의 “적응력”이변함없이발휘된것이자변화자체를무속의 “다양성”으로포착

해내야 한다는 진단이 혼재한다. 전자에 대해서 김성례는 “무속의 원형적 전통을

신화화함으로써무속의역사적불변성과원형성에대한집착을낳아무속의역사성

과현장성, 현재성을이해하는데장애”가된다고비판했다.10) 전자와같은진단은

일제시대의이능화, 최남선, 손진태의연구를이어받은해방후민속학적무속연구

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11) 김성례는일찍이전통의재현과사라진원형에대해

매달리는것을멈추고, “파편화된주체가현존하는삶의현장에눈을돌려야”한다고

주장했다.12) 이는식민적전통담론을해체하고, “무속의동시대성”을포착함으로써

탈근대상황속무속의현실에초점을맞추어오늘날무속의정체성을찾아가자는

제언에다름없다. 김동규역시 “현대의다양한무속현상을적절한이해없이변질

된것으로치부”하지말고, 무속이마주한현실안에서무속문화가다양하게전개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13)

전통과원형은전승이라는과정없이는존재조차할수없다. 변화에도불구하고

9) 한편, 오늘날변화된무속의현실을다루고있는논문중홍태한의연구는실제현장의
변화를포착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홍태한은 “무속담당층”, “굿”, “굿환경”이
라는세층위에서무속의변화를담아내고, 서울굿의미래를전망하고있다.홍태한, ｢서울
굿의 현재적 양상｣,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251-256.

10) 김성례, ｢무속전통론의창출과유용｣, 아시아문화 22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2006), 282-283.

11) 이러한사례는비교적최신연구에서도유지되고있다.굿에관한민속학적연구인김혜정
의 ｢남해안별신굿의 전승양상과 특징｣, 한국민속학 65 (한국민속학회, 2017)에서는
“예전과그대로인것만을진실한것,좋은것으로여기는태도가바뀌어야되지않을까”라
는언급이보이나여전히 “바뀐것들중에제대로굿을이해하지못했거나바뀌어서안
되는것들”과 “굿판이원래담당했던기능을다시살릴수있게끔”, “더올바른민속으로
다듬어”와같은표현에서살펴볼수있듯전통을존속하고자하는경향은유지되고있다.
윤동환의 ｢동해안무속에서광인굿의위상｣, 한국민속학 67 (한국민속학회, 2018) 역시
축귀와치병의광인굿에대한 “현대인의현실적요구가존재”하기에 “현대적복원을통한
온고지신”을주장하지만, 그 요구에대한 근거는단지광인굿이 “현재까지기억”되고
있다는 점뿐이다.

12) 김성례, ｢무속전통의담론분석: 해체와전망｣, 문화인류학 22 (한국문화인류학회, 1990),
237-239.

13) 김동규, ｢한국무속의 다양성 - 학적 담론과 무당의정체성 형성 사이의 “고리효과”｣,
종교연구 66 (한국종교학회, 2012), 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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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원형이보존될수있는이유는전승과정을통해그것이계승될수있기때문

이다. 오늘날 무속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전승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전승방식의변화로새롭게등장한무속학원은무당이어떻게만들어

지는지를가장잘보여주는현장이다.14) 본고가무속학원에주목하는이유는무속

학원이변화된무속의 “삶의현장”그자체이자, 무속현실을구성해내는주체로서

무당들이실제로존재하는곳이기때문이다. 무속의주체가되는신내림받은무당

들은 무속학원에서 학습을 통해 거듭난다. 이는 무속학원이 글자 그대로 무당이

만들어지는과정을보여줄수있음을드러낸다. 지식의전승이이뤄진다는점에서

무속학원은전통과원형을여전히붙들 수밖에 없지만, 전승 방식 자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점에서무속학원은무속의동시대성과현재성을여실히보여주는공간

이다. 본고는무속학원의학습과정이학습이전과이후에현실속무당들에게어떤

변화를끼치는지를담아냄으로써, 무당을무당답도록만드는정체성이란어떻게형

성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3. 무속학원: 무당이 만들어지는 곳

전통적으로무속지식의전승과정은신부모(신어미)로부터신자식(신딸)이 신굿

(내림굿)을 받은 후, 몇 년간을 따라다니며 굿 하는 법과 같은 무속 관련 지식을

배워가는것이었다. 전통적인전승방식이무너지게된데는 “지역성”의소멸이가장

큰몫을차지한다. 홍태한은과거에는동일지역에서활동하는무당들을중심으로

무속지식이전수되었지만, 교통의발달로특정지역을중심으로활동하는무당들

이드물게됨으로써전통적전승방식이해체되기시작했다고설명한다.15) 뿐만아

14) 무속학원을 비롯해 보존회라는 이름을 단 무속지식 전수기관들이 오늘날 무속지식의
학습장(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홍태한은 서울굿판에서 무속 지식의 전승과 교육을
다룬연구에서오늘날무속지식의교육이무속학원, 보존회, 무속대학등에서다양하게
전개되고있음을선구적으로밝혔다. 홍태한, ｢서울굿판에서무속지식의전승과교육｣,
어문학교육 44 (한국어문교육학회, 2012), 188-193.

15) 홍태한, ｢서울굿판에서 무속 지식의 전승과 교육｣, 1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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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통신의발달로무속지식을인터넷을통해얻을수있게된것도전통적전승방

식의 해체를 가속화했다.

교통, 통신의물리적기술발달뿐만아니라근대화와함께출현한새로운생활패

턴과사회체제 역시무속전승방식의 변화를 촉진했다. “개인주의”적생활패턴은

신부모-신자식으로이뤄진 ‘신가족’을해체시키며독립적인무당들을등장시켰다.

또한다른어떤가치보다돈이중시되는 “자본주의”체제는돈을주는고객 “단골”들

의요구를맞추는것이무속의형식을지키는것보다더우선적인것으로만들었다.

이러한과정에서등장한것이바로무속학원이다. 지역성을중시하면서위계적인

계보속에서무속지식을전승하던과거의전승방식이아니라, 필요한무속지식만

을찾아배울수있고, 소정의강습비만내면누구나굿을배울수있는전승방식이

오늘날대두되고있다. 현대의무당들에게무속학원은원하는지식만을빠른시간

에효과적으로배울수있을뿐더러, 위계적인인간관계에얽매이지않는다는점에

서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아무개만신(추후김만신으로지칭): 신엄마가제대로알려주지도않고, 신엄마

도 (무속지식을) 제대로모르는경우가허다해요. 그러니까무당들의불만

이 많았지.

D무속학원의교육전수자인김만신은은평구에위치한신당에서 30여년간무당

으로살아왔다. 그의언급에서도드러나듯신부모밑에서의학습과정은 “혹독”하고

“고단”한 과정이었다. 전통적인 전승방식에서 신자식(신딸)은 신부모(신어미)의

“잔심부름”을하고, “신부모를굿판의상석에모셔야”했다.16) 신부모와신자식간의

관계는위계적이었고, 오늘날무당들은과거처럼 ‘고난’을겪으면서까지무속지식

을 전승받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오늘날웹사이트를통해공공연히수강생을모집하고있는무속학원의수는약

스무 개에 달한다.17) 이들은 자신들만의 웹사이트를 통해 전수교육과 무속 관련

16) ‘전통무당’들의고단함은김헌선과조홍윤의연구에자세히서술되어있다. 김헌선, 한국화
랭이무속의역사와원리 (서울: 지식산업사, 1997), 34. 조흥윤, 한국의무 (서울: 정음사
199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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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 무속지식등을업로드하며운영과홍보를동시에진행하고있다.18) 무속

학원의수업수강생들중에는실제무당이되려는자는물론이고, 무속과상관없이

무속의례를배워보려는자들역시존재한다. 말인즉슨, 수업료를내는누구에게나

무속학원의문이열려있다는뜻이다. 따라서신어미를찾아다니거나따라다니면서

무속지식을전수받아야하는과거의경우와비교해볼때무속학원의전승과정은

효율성과 함께 접근성 역시 높아진 것이다.

현지조사를진행한 D무속학원은서울광진구중곡동에위치해있다. 연구자는웹

사이트검색을통해해당기관을알게됐고, 6회에걸친참여관찰과 2회의인터뷰를

진행했다. D무속학원은김만신이교육을담당하고,참여관찰기간동안 3명의피교

육자무당들이전수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었다. 전수프로그램은초급반 - 전수반

-완성반으로나눠져있지만, 실제수업은피교육자의상황에맞춰자율적으로운영

되고있었다. 일반적인교육과정은정해진시간에 3명의피교육자들이함께모여

장구장단을교육받은뒤 10-15분간휴식시간을갖고, 이후개인별로궁중굿 12거

리를 배워나가고 있었다.19)

비록전승방식이학원이라는형태로변해있기는하지만교육내용의경우새로

울것이없다. 형식이달라졌지만그렇다고내용까지달라진것은아니다. 이는무속

17) 2018년 11월 30일기준확인되는무속학원수는20개다. 그러나이숫자만으로무속학원의
전체지형을그리기는어렵다. 무속학원을비롯한무속지식의전승은굿당을중심으로
무속인사이에서비공식적으로이뤄지는경우도허다하기때문이다. 그나마무속학원의
지형을가늠해볼수있는양적자료는 “무속학원”에관한웹게시물의수다. 무속학원에만
한정된검색결과714건의게시물이존재했다. 이를연도별로분류해보자면다음과같다.
2018년 222건, 2017년 113건, 2016년 87건, 2015년 49건, 2014년 48건, 2013년 9건, 2012년
39건, 2011년 8건, 2010년 4건등이다. 시간이지날수록무속학원의게시물수가급증해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18) 통신기술, 특히나인터넷의발달이무속에어떤변화를끼쳤는지역시후속적인연구가
뒷받침되어야할영역이다. 오늘날무당이라불리는자들은인터넷을활용해자신들만의
생존 활로를 부지런히 찾고 있다. 인터넷 방송, 인터넷 사주카페 등 무속과 인터넷의
만남은 얼핏 무속의 영역이 급속히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19) 전수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급반: 기물및뒷배관리교육, 장구및재금기본장단숙지, 거성동작숙지(삼숙배기본원리).
전수반: 겹박장구장단(거성, 만수받이,노랫가락, 자진모리, 당악, 상산가락,별성장단, 타령장단,

휘모리장단) 및재금장단, 궁중굿 12거리교육(삼숙배기본원리), 타령, 맏수받이, 노랫가
락, 신의공수 교육, 치성 및 고사법, 굿 진행 뒷배교육.

완성반: 미숙분야 보충, 진오귀굿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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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여전히중요교보재로 ‘문서’가존재한다는점에서그러하다. 문서는무속

에관한역사적유래와용어등의뜻을담은이론적인지식부분과기능, 예능적인

재주에관한실기적인기술부분으로구성된다.20) 이때문에문서는근본이되는

문서라는의미에서본서(本書)라고도불린다. 신어미-신딸로이어지는과거전통적

인 전승방식에서 문서는 무속 행위전반을담고 있는 것이어서, 무당들이 무업을

해나가는데있어서필수적으로알아야할것으로간주되었다. 무속학원역시자신

들만의문서를갖추면서이를자료화해핵심적인교육자료로활용하고있었다.21)

무속학원의문서는해당무속학원의정체성과관계된것이고, 이문서가아니라

면학습역시제대로이뤄질수없다는점에서문서는여전히중요하게다뤄진다.

비슷한맥락에서과거무당들은문서를신법으로여기며그것에남다른가치를부

여했다. 그러나교육자가문서를대할때의태도와피교육자가문서를대하는것에

서는차이가존재했다. 오늘날피교육자들은이문서를교보재이상의것으로생각

하지는않고있다. 수강료를내면누구나무속학원에등록할수있게된것은무당들

에게무속세계의진입문턱을훨씬낮춰준것이긴하지만, 그만큼수강생의마음에

들지않는다면무속학원에나가지않는것역시수월해졌다는점을의미한다. 신어

미-신딸이라는전통전승방식이무색해지고, 교육자-피교육자사이의관계가느슨

해진만큼, 전승과정에서중요한지위를점하던문서역시비슷한국면을맞았다.

지식의내용은달라진것이없다지만, 형식의변화는내용이지니는중요성을표백

시켜버렸다.

실제로현지조사를진행하면서관찰된것은피교육자들이무속학원의커리큘럼

에구속되지않았다는점이다. 신어미-신딸이라는위계적관계가수업료를매개로

한교육자-피교육자의관계로전환되면서그관계의성격까지변화시켰다. 교육자

김 아무개만신이 30년 넘게 활동한 베테랑 무당이라는 점은 교육 과정에서 결코

위력으로작용하지않았다. 오히려교육자는피교육자의수준에맞추기위해 ‘노력’

20) 양종승, ｢무당문서를통해본무당사회의전통｣, 한국의민속과문화 4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295.

21) 홍태한은연구전반에걸쳐무속현장에서문서가지니는의미에대한현재적논의를
자세히다루고있다.홍태한, ｢서울굿판 ‘문서’의존재와구비문학연구의지향점｣, 실천민
속학연구 26 (실천민속학회, 2015), 16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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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보였다. 교육자가피교육자의장단에맞추는이와같은모습은피교육자의수강

여부가무속학원의경제적생존과도맞닿아있기때문이다. 수업료를통해운영되

는무속학원의특성상, 피교육자들이지속적으로학원에서계속수강하도록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료를 내는 피교육자는 무속 지식이라는 교육의 소비자다.

김 만신: 잘 안 되는 장구 장단은 집에서 연습해오세요.

실제수업현장을참여관찰하면서피교육자인 ‘초짜’ 무당들은장구장단도제대

로칠줄모르고,굿하는법도몰라서툴기일쑤였다. 이때교육자는얼마간피교육

자와일대일교육을하면서장단의박자를알려준다. 그러나교육자는정해진시간

안에다른피교육자의교육역시도담당해야하기때문에이일대일교육을지속적

으로진행할수없었다. 약 5분정도로진행되는일대일교육만으로 ‘초짜’ 무당들이

장단을익혀내기란쉽지않다. 이경우에교육자김만신은장구장단을제대로치지

못하는피교육자에게 “연습하면잘될거에요. 집에서꼭연습해주세요”라며어르고

다음교육으로넘어갔다. 이는어찌보면무속학원이교육자와피교육자가수평적

인관계를이루면서교육이진행된다는식으로 ‘좋게’ 해석할수있지만, 교육자체

가 ‘혹독’하게이뤄지지않음으로써교육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것을방증

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 만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는 여실히 드러났다.

김만신: 피교육자는수강생이지. 옛날처럼 (이들을) 대하면 (수강생들은) 다른

곳으로가버리거나교육과정에나오질않아. 여기나왔다가금세떠난사람

도 많고, 몇 달만 하다가 나오지 않는 수강생도 많았어.

실제로몇번의현장방문과정에서,몇몇피교육자들은제때수업에나오지않는

것이다반사였다. 이를교육자에게물어보면무당 “각자생활이있고신당을운영하

느라바쁘기도” 하고그렇게열심히참여하지않는피교육자들이허다하다고이야

기해주었다. 교육자는돈줄을쥔피교육자들에게쓴소리를하는것도어려워했다.

‘얼굴붉히는일’을서로만들지않음으로써교육과정이진행된다. 연구자가듣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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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단이맞지않는장구와재금소리가무속학원안을울렸지만, 교정은쉽지않

다. 교육현장인무속학원의교육자는잘연주하려면각자집에서부단히연습해야

한다고말한다. 여느학원이그러하듯무속학원에서역시복습이강조되지만, 여느

학생들이그러하듯복습이제대로이뤄질지는개인의노력여하에달려있을테다.

구태여무속학원으로교육을받으러온무당들에게집에서의교육을다시강조하는

이와 같은 상황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4. 만들어지는 정체성, 종교성

4.1.�구별짓기와 ‘진짜’� 무당되기

무속학원에서의교육은무당을어떻게만들어낼까. 단순히생각해서무속지식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무당은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 학습과정은 비단 지식을

알려주고 배우는것에 그치지않는다. 앞서교육의 실효성에대해 의문을표하긴

했지만, 이와별개로피교육자무당들은무속학원에서의학습과정에남다른의미를

부여하고있었다. 자신들의무당정체성을형성해내는데학습과정이하나의요소

로작용한다는것이다. 막신내림을받은무당들은신점을볼수있지만, 굿이라는

의례를수행할수는없다. 굿을수행하기위해서는굿에필요한것들을배우고, 이를

익히는연습이필요하기때문이다. 피교육자무당들의교육과정은어설프기짝이

없다. 장구장단의리듬을맞추지못하고,타령을부를때도음정이틀리기일쑤이며,

어떤무구를선택할지몰라헤매곤한다. 글자그대로이들은선무당에불과하다.

그러나무속학원에서수강을하는무당들은자신들이미숙하다는것을인지하면서

도, 배우지조차않는무당들과자신들을구별해내고있었다. 피교육자무당들은스

스로가 ‘가짜’무당과는다르다고이야기한다. 이들은무속학원에서의학습과정을

통해서자신들을 ‘진짜’ 무당으로세워나가며, 그정체성을스스로에게입히고있다.

피교육자A: 굿을배우지않으려는무당들도깔렸어요. 인터넷에검색해서나오는



만들어지는 무당 121

무당들은 거의 다 ‘가짜’ 무당들이 태반이야. 우리는 좀 다른 거지.

피교육자B: 여기서 배우는 거는 확실히 다르지. 장구도 못 치는 무당들이랑은.

피교육자C: 신점만 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피교육자무당들은각자신당을운영하고있는독립적무당이다. 이들은사람들

에게신점을봐주거나꿈을해석해주고있었지만, 굿은할줄모르는무당들이었다.

피교육자무당들이무속학원에서굿을배우는것은굿을해야 ‘진짜’ 무당이된다는

인식이그들스스로에게깔려있기때문이다. 무당들사이에서널리쓰이는 “영험은

신령에게서오지만재주는배워야한다.”22)라는말은무당의자기정체성이어떻

게구성되고있는지를드러내고있다. 무당들은굿을배움으로써재주를확보하고

자하고, 그럼으로써형성되는무당정체성을확보하고자한다. 이러한자기인식은

얼마간그들스스로에게서비롯된것이기도하지만, 남들이자신들무당을어떻게

바라보고있는지에서도영향을받고있다. 즉, ‘속’으로지칭될만한동시대사람들이

그려내는무당이미지에굿이빠질수없다는사실은무당으로하여금굿을배우게

만들뿐만 아니라무당에게 굿하는 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수밖에

없는 무당들은 무속학원에 찾아와 굿 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실제로 피교육자C와 김 아무개 만신은 굿을 못 하더라도 “신내림을 받았으면

무당”이라는언급을하기도했다. 이는굿의례를수행하는것이무당이되는데에

필수적인요소가아닐수있음을드러낸다. 그러나이에덧붙여김아무개만신은

무당이굿을할줄안다면 “신점뿐만아니라”굿을수행함으로써무당들이 “더많이

(사람들에게) 불릴수”있다고말했다. 무당들이타자가자신을바라보는이미지에

반응할수밖에없는데는결국무당은 ‘속’과떼려야뗄수없는관계를맺고있고,

이것이그들무당의생존과직결되고있기때문이다. 무당이신점말고도굿을할

줄알게된다면,돈을벌다른경로가생겨나는것이기에굿은무당의생계와생존에

도움이된다. 신당에찾아온사람들에게굿을해보라고권유할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굿을할줄안다는것은무당의이미지를더욱확고히해줌으로써얼마간

신당을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즉, 굿법 학습은 무당 자신의 생존을

22) 양종승, ｢무당 문서를 통해 본 무당사회의 전통｣,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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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해주는하나의방도로써도움이될뿐아니라, 굿할줄아는무당이됨으로써

남들은물론이고자신들이스스로를 ‘진짜’ 무당이라고인지하게되는데에도도움

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진짜”와 “가짜”를언급함으로써피교육자무당들이자신들을 “진짜” 무당이라

고인지하고있는모습은무당들스스로가자신들의정체성을확립해나가고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 진짜와 가짜라는 구분이 무당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구분은 그들 스스로에게는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세워나가는과정에서무당들은 ‘기예’라고부를만한것을중시한다. 피교

육자무당들이언급하는진짜와가짜의구분은곧무속학원에서배우게되는기예

의 가능 여부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예는 영험보다 상대적으로 가시화가

가능한영역이기에기예의획득은무당본인에게뿐만아니라무당을둘러싼사람

들에게도무당인지아닌지를구분해내는기준으로쉬이작용할수있게된다. 아무

리 영험이 높은 무당이라 하더라도 무당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면 무당은 무용할

뿐이다. 기예가무당의정체성 형성에 중요하게작용하는 것은 무당의 정체성이

상당부분타인의시선에의존하고있음을보여준다. ‘속’에의해만들어지는무당은

무속학원을찾게되는무당들의모습을통해다시한번어렵지않게포착되고있다.

4.2.�물질적 종교성23)� � � � � � �

무당들의교육은비단단편적인지식전수에그치지않는다. 이들이장구를치고,

타령을부르고, 무복을갈아입고, 무구를활용하고, 춤을배우는과정에서무당들은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 “물체와 만난다.” 무당들의 교육과정은 니니안 스마트가

“종교의본성에접근하기위해” 제시한일곱개의차원중 “물질적측면(Material

23) S. Brent Plate는 “material religion”을 “refers to (1) an investigation of the interactions
between bodies and physical objects, both natural and human-made; (2) with much
of the interaction taking place through sense perception; (3) in special and specified
spaces and times; (4) in order to orient, and sometimes disorient, communities and
individuals; (5) toward the formal strictures and structures of religious traditions.”으로
정의내린다. S. Brent Plate, Key Terms in Material Religion (London: Bloomsbury
Acadimic,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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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과관계되어있다. 무당들이사용하는악기와각종무구, 무복들은단순

한물체에불과하지않다. 교육자김만신은굿을하는데필요한물체들이단순한

물질인것이아니라그이상의영험한의미가담긴것으로간주하고, 이를피교육자

들에게 가르친다.

김 만신: 장구와 재금같은 악기를 연주할 때 정성을 들여서 제대로 해야 해요.

굿판에신령님들을불러내고,굿판에머물고계시는데악기를제대로연주하

지 못하면 (안돼요)

김만신:굿에사용되는무구는신령님들이사용하는것이니까정리정돈에도신경

을 써야 돼요. (중략) 마음가짐이 발라야 돼요.

교육을통해피교육자무당들역시악기를비롯한무구를단순한물체로여기지

않게된다. 궁중굿 12거리를배우는과정에서피교육자들은무복을소중히다루고,

곱게 접어낸다. 이들에게 무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장군님과 신령님들이 입을

옷이다. 그들은옷을입을때에도경건한태도로옷을입고벗으며, 소중히다룸으로

써옷에특별한의미, 즉 “종교성”을부여한다. 이로써 “물질적종교성”이발휘된다.

신내림을받은신체가사용할각종무구와무복들은자기자신이아니라바로그

‘신’들이사용할것이기에소중히다뤄야한다는인식이작용하기때문이다. 교육과

정에서피교육자무당들이자신들의몸을인식하고,몸을대할때의태도에는신학

자스탠리하어워스와로드니클렙이언급한기독교적인간의 “성화된몸” 개념을

빌려와 적용할 만하다.24) 무속학원에서의 학습과정은 피교육자 무당들로 하여금

“특별한”물체들과만나게함으로써그들스스로에게내재해있는종교성을외형화

시키고이를더욱강화시킨다. 나아가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교육을받음으로써

이들은무속지식을체화할수있게되고, 이와동시에종교성역시도 “체화”할수

있게 된다.

24) “성화된 몸”에 관한 논의는 Samuel M. Powell & Michael E. Lodahl, ed, Embodied
Holiness: Toward A Corporate Theology of Spritiual Growth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9). 김영원, ｢“체화된종교성”에관한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40 (한국조직신학회, 2014), 8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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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물질적 종교성은 여러 종교성 중 한 가지 종류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피교육자무당들이무속학원의교육과정속에서체득하고있는종교성역시단편적

인것일지도모른다. 그럼에도무속학원에서의교육과정은무당을무당답도록하는

데에어떤종교성이발휘되고있는지를드러내보이고있다. 물질적종교성이라는

개념이비교적최근에이론화된것이긴하지만종교와물질이엮여종교성을자아

낸다는것은아주새로운현상이아니다. 또한종교인들이종교적인물질들에신성

함을 부여한다는 사실은 비단 무속 세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도 아니다. 주목할

만한것은무당들이무속학원에서이개념을배워나간다는데에있다. 가시적이고

형태가있는물질은종교성을길러내는데가장원초적인방법이었고, 무속학원에서

의 교육과정 역시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 맺음말

홍태한(2012)은 무속학원을 두고 “무속지식이 전승은 되지 않고 교육만 되는

시대”라며 “온전한무속지식이전승되지않고, 단편적인교육만이이뤄”진다고평

가한다. 무속학원에서의교육이단편적인것은사실이나이는새로운변화에맞춰

무속나름대로의 “적응력”이발휘된것이라고볼수있다. 새로이등장한무속학원

과같은전승방식은피교육자인무당이원하는것을빠른시간에배울수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이에 대해서도 홍태한(2012)은 “모든 것을 배울 필요가 없게

되면서마땅히지켜져야할무속의지식”이사라지는것을문제로지적한다. “온전

한”서울굿의모습이전승되지않는다는것이다. 무속전통의원형을보존하는것은

물론중요하다. 그러나원형보존의책임을무속의례를담당하는무당에게전가해

야만 하는지는 의문스럽다.

본연구는오늘날무속의실제현장인무속학원에대한현지조사를진행함으로써

변화된 무속의 모습을 담아내려했다. 그러나 한사례만으로오늘날무속지형의

급격한변화를모두담아낼수는없을뿐더러그것을일반화시키기도어렵다는한계

가존재한다. 오늘날무속은기술발달에발맞춰끊임없이진화중이다. 무속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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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무당들의 인터넷방송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무속의원형을찾는 노력 역시필요하겠지만, 무당을 포함한 무당을

필요로하는사람들에대한현상적인연구역시수반되어야할것이다. 무속이끊이

지 않고 살아남게 된 데는 무속이 전통을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이 아니라 ‘속’의

요구를포착하고, 그것에맞추어변화할수있었기때문이다. 또한무속의례의담당

주체로서무당은전통무속의수호자이기전에현실에발딛고살아가는전문종교인

이다. 다시한번언급하지만, 무당의정체성은당대사람들의요구에의해이뤄진다.

무속학원에서무당들이자신들의정체성을형성해나가는과정에는가시적인 “기

예”가 ‘진짜’ 무당으로 인지되는 데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교육과정 속에서

드러나는종교성이무당들이물질과만남으로써획득된다는사실들은모두 ‘물질적’

이라는특성을공유하고있다. 비가시적인종교의세계가신비성을유지할수있었

던것은그 ‘비가시성’으로인한것으로생각되던때가존재했다. 그러나과학기술의

발달에도불구하고종교의세계는저편으로쫓겨나지않았다. 얼마간종교의세계

는확장되고있기도하다. 특히나무속은앞서도언급했듯기술발달과함께그형태

를진화시키며여전히살아남았다. 이과정에서무속학원에서의무당들이가시적이

고형태가분명한기예를배우려하고, 물질을통해종교성을익혀나가고있다는사

실은그만큼 ‘가시적신비로움’이라는것이활약하고있음을방증하고있다. 물질이

그어느때보다횡행하고있는시대에오늘날의무속역시이물질의범람을타고

기세를존속하고있다. 그렇다면무당이만들어진다고말할때, 그것은비단당대의

사람만을의미하는것이아닐수있는단초가마련된다. 즉, 무속이당대사람들의

요구를비추며생존을모색했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 물질의시대가, 물질의시대

를 살아가는사람들의 물질적욕구들이 무속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무당의

정체성형성과정이거울처럼비추고있는것은당대사람들의욕구일뿐만아니라

물질적 세계, 그 당대 자체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주제어: 무속학원, 무당, 한국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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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A Shaman Is Created 
- Focusing on the Curriculum in the Musog Hagwon

Kim, Dae Hyun(Seoul National Univ.)

Just as Protestant ministers, Buddhistic monks and Catholic priests are 

made, Korean shamans are also made. However, the learning process to 

be a shaman is often overlooked. This is because the phenomenon of possession 

plays a big role when the public constructs the image of a shaman. According 

to George Mead(1934), "what goes to make up the organized self is the 

organization of the attitudes which are common to the group." Therefore, 

the image formed by the other is closely related to his or her identity. 

Based on this theoretical concep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on of shaman identity and shaman image.

Shaman is made through education. "Shaman Academy(Musog 

Hagwon)" is the scene of nowaday changing shamanism. The Musog Hagwon 

is a field that reveals how the transmission of shamanic knowledge has 

changed, and shows how shamans are establishing their identity through 

education.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how the identity of a shaman 

is established by examining the learning process in the Musog Hagwon. 

The trainees themselves take the education curriculum as their own standard 

for the shaman identity and build their identities while being influenced 

by the image of the shaman, which others have created. 

Firstly, the trainees form their shaman identity through distinction. For 



example, the trainee shamans recognize themselves as 'real' shamans, saying 

"they are 'fake' shamans who can not perform rituals." Although the distinction 

of the 'real' and the 'fake' is not an important issue for outsiders, they 

establish their own identity through distinction in the group of shamans.

Secondly, "Material Religion", which is evoked in the learning process 

of rituals, forms the identity of the shaman. As they acquire a knowledge 

of how to manipulate ceremonial objects accompanied in a shamanic ritual, 

shamans give sacredness to the materials.

Ultimately, the identity of a shaman established in the Musog Hagwon 

has inseparable relation with the reflection of shaman who is drawn by 

the public-other. The shaman with craft is imprinted with the image of 

the shaman that the general public possesses. Also, performing splendid 

ritual is helpful to the livelihood of individual shamans. Therefore, the 

shaman responds to people’s image and expectations and finds the Musog 

Hagwon to acquire conspicuous skills.

In conclusion, the Musog Hagwon is a location where nowness and 

timeliness of the shamanism can be captured, and the trainees are able 

to internalize religiosity through the education process and establish their 

identity. The fact that the visible ritual craft is emphasized through the 

education in the Musog Hagwon and the shaman image has an indissoluble 

relation with the shaman identity reflects the changes of the times in which 

material culture is increasingly emphasized.

Key Words: Musog Hagwon, shaman, shamanism, Korean Religion.


